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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럽고 조용한 하느님의 목소리

엘리야 예언자 하면 어떤 이미지부터 떠오르시나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카르멜산에 가보신 분들은 

불 칼을 들고 혈혈단신으로 450명의 바알 사제를 물리친 

예언자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1독서인 열왕기 말씀에는 하느님을 만난 엘

리야 예언자의 체험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산에 홀로 있으면서 강풍, 지진, 산불 등을 맞이한 엘리

야의 모습에서 온갖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엘리야의 삶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특히 절

대 권력자 아합과 이제벨 두 사람을 상대하면서 목숨이 아

찔한 만큼의 격정적인 사건들이 무수히 많았을 겁니다. 그

런데 놀랍게도 그런 격정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였다고 오늘 이야기는 전해줍니다. 

그보다는 고요히 홀로 있는 시간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하

느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항상 고요한 가운데에 머

물러야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홀로 호수에 빠져 좌절과 낙담,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간절하게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베드로의 

처지를 보고 있자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로 연

명하며 요르단강 동쪽의 크릿 시내에서 숨어 지내던 엘리

야의 비참한 모습이 저도 모르게 연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가난 때문에, 혹은 탄압 때문에, 혹은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을 많은 이들의 모습

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문득 서정윤 시인의 시구가 떠오릅니다. 

“흔들리는 인간은 / 흔들리는 나무보다도 약하다.”

(홀로 서기 2中)

공포와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처럼 흔들리면서 나약한 

존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하

느님은 말씀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 손을 붙잡을 때,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마태 14,32) 

시인은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절망이 다정하게 느껴질 즈음 / 그대는 내 속에 별이 

되었다. / 멀리 지켜보며 / 혼자 즐거운 나는 / 사랑의 신에

게 고마움을 전한다.”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

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로 성체의 

모습으로 하느님은 우리 ‘배’에 오르십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새삼스럽지만 오늘 미사가 있고 성체

성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

도록 합시다. 하느님께서도 같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윤슬이라는 우리말을 아시나요?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을 뜻하는 말입니다.  

빛이 물에 부딪혀 이루어 낸 현상을 참 이쁘게 표현한 우리말이지요. 누구나 윤슬을 보면 평온과 

고요를 느낍니다. 잔물결 치듯 우리의 마음을 달래주는 저 빛나는 윤슬,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마태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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